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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코로나19 펜데믹의 장기화로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이 지

속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해양레저협회(ICOMIA)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불황이 예상되었던 해양

레저산업은 오히려 전세계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다(ICOMIA, 

2021a). 코로나19 펜데믹으로 다른 관광시장이 크게 위축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매우 이례적인 사실이다. 코로나

19 펜데믹에도 불구하고 해양레저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단체활동과 대면 만남이 줄어들자, 소비력을 갖춘 

사람들의 레저 활동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레저활동에 

수요가 몰림으로 인해 발현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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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규모 개별활동의 증가와 

생태관광, 자연을 활용한 관광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Korea Tourism Organization, 2020).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장기화된 코로나19 펜데믹이 종식한 후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 자연관광지를 선호하는 현상, 소규모 개

별관광 활동 증가, 가치소비를 선호하는 MZ세대의 등장으

로 해양레저산업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21a).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는 「제

2차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수립 연구」, 「해양레저장비 

및 안전기술개발 사업」등 해양레저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

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코로나19 펜데믹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이 공표되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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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경제적인 건설의 가능성, 셋째, 어촌경제의 활성화로 나타났다. 피셔리나의 문제점은 첫째, 어민과 레저선박 이용자 간의 갈등, 둘

째, 재정적 어려움, 셋째, 인프라의 부족으로 도출되었고, 이에 따른 피셔리나 활성화 방안은 첫째,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 구

성방안, 둘째,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셋째, 사업연계를 통한 인프라 구축방안, 넷째, 제도적 보완방안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낙

후된 국내 피셔리나 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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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is conducted to propose an activation plan for fisherinas by analyzing in depth the needs for fisherina development. For this 

purpose, the result is derived through the analysis of literature, in-depth interviews and Delphi methods. As a result, the need for fisherina development 

is shown as follows: first, the saturation due to the increase of maritime recreational vessels; second, the possibility of economic development; thir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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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ry plans. These results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expanding the underdeveloped domestic fisherina business and will be another step in 

activating the maritime leisur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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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이 공표된지 10년만에 나온 

2차 계획으로써 향후 10년간의 마리나개발 계획을 주요내용

으로 담고 있다(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20). 마리나

는 레저선박을 계류하는 단순한 계류시설을 넘어 해양관련 

파생산업을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이자, 해양레

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복합레저 문화공간으로 통칭된다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15). 그러나 마리나는 개발 

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마리나 개발의 최적지로 평가

받는 공간에는 이미 어항이 기개발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개

발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마리나 개

발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피셔리나 개발

이다.

피셔리나는 ‘fisher’와 ‘marina’의 합성어로써 어항 및 어항 

주변 해역에서 어업과 해양레저활동이 공존하는 복합시설

이자 일본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Japan Fisherina Association, 

2003). 즉, 기개발된 어항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해양레저

와 공존할 수 있는 복합시설물을 일컫는다. 어촌을 중심으

로 바다를 수산물 생산의 공간으로 활용함에 따라 해안선을 

따라 어항이 기개발된 일본과 우리나라는 제도와 여건이 비

슷하여(Lee, 2009) 일본에서 사용되어지는 피셔리나 개발은 

국내 해양레저 발전의 해답이 될 수 있다.

해양레저 활성화와 거점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

리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리나와 비교하여 피셔리나

는 어항내 어선과 레저선박이 공존해야함으로 마리나와 같

은 대규모 계류시설을 갖추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

나 해양레저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기반시설의 전국적인 

확충이 필요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피셔리나 개발은 현실적

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낙후된 어촌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피셔리나가 개발될 

경우 최근 인구절감 문제로 지역소멸의 위험에 처해있는 어

촌사회의 활성화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최근 개

최된 세계해양레저협회(ICOMIA) 월드 마리나 컨퍼런스에서 

유휴어항과 상업항을 활용한 마리나 개발이 마리나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소개되는 등 이슈가 되고 있는 점

(ICOMIA, 2021b)을 미루어 볼 때 피셔리나 개발은 현실적이

고, 투자가치 있는 마리나 개발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도 과거부터 피셔리나와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Kim, 2013; Kim and Hong, 2006; Kim and Seo, 

2012; Lee, 2009; Ok, 1997; Seo and Oh, 2013; Yang, 2011; Yang 

and Lee, 2012)가 시행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대부분 국

내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초기 피셔리나 형태의 개발의 필요

성을 역설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이미 오래전 이루어져 국내 피셔리나 개발 이후의 

실태에 대한 연구가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피셔리나 개발의 필요성을 심층적으로 분

석하고, 현재 국내 운영중인 피셔리나의 문제점과 그에 따

른 피셔리나 활성화 방안을 규명하여 국내 피셔리나 개발의 

기초자료와 해양레저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

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피셔리나 개발의 필요성과 현 실

태의 문제점에 따른 피셔리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라

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피셔리나 개발의 필요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

여 피셔리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피

셔리나 개발의 필요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문헌분

석을 수행하였고, 피셔리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심층적인 피셔리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피셔리나 운영 문제점 분석을 통한 활성

화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심층면담을 통해 피셔

리나 운영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피셔

리나 개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델파이 분석을 통해 피

셔리나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그

리고 심층면담과 델파이 분석의 결과를 검증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관련 기사, 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

한 문헌분석을 수행하였다.

2.1 심층면담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은 목적 표집(purposeful sampling)을 

사용하여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현재 국내에 운영 중인 

피셔리나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피셔리나를 운영하

는 지역의 어촌계장 2명과 어민 2명, 피셔리나를 이용하는 

레저선박 소유자 2명, 관련 지자체 공무원 1명을 연구참여자

로 선정하였고, 피셔리나 운영의 문제점에 따른 해결방안과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피셔리나 관련 학계 전문가 2

명, 어촌관련 전문가 2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심층면담 과정에서 다른 연구참여자와의 라포

(Rapport)형성도 중요하였지만, 외부인에 대해 배타적 성향을 

가진 어촌계장과 어민과의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 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라포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사이에 심리

적 신뢰 관계가 쌓이는 것으로써 어촌계장과 어민과의 라포

형성을 위해 주기적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등 경계심을 

풀고, 진솔한 의견을 이끌어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라포를 형성한 이후 시행된 모든 심

층면담은 직접 연구참여자를 만나 연구의 목적과 연구참여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 후 참여동의서를 받고 진행하였다. 총 

11명의 연구참여자의 구체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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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Name Age Career Division

1 A 60’s 35y Fisherman Chief

2 B 50’s 20y Fisherman Chief

3 C 60’s 30y Fisherman

4 D 60’s 28y Fisherman

5 E 30’s 3y Yacht Owner

6 F 40’s 8y Yacht Owner

7 G 40’s 16y Local Government Officials

8 H 50’s 21y Professor (Marina/Fisherina)

9 I 50’s 16y Professor (Marina/Fisherina)

10 J 50’s 12y Doctor (Fishing Village)

11 K 60’s 28y Researcher (Fishing Village)

Table 1. Research Participants

2.2 심층면담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1회에 1

시간 ~ 1시간 30분 정도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본격적으로 

진행된 면담에서는 면담의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녹음한 후 

전사(轉寫) 작업을 하였다. 전사 작업된 내용은 동료 연구자

들(마리나 관련 전공 교수 1명, 박사 2명)과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하여 범주화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2.3 연구의 진실성

본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두 가지의 과정을 거쳤

다. 첫 번째 방법은 연구참여자 검증법(member checking)이다. 

연구참여자 검증법은 심층면담 후 범주화된 결과를 연구참여

자에게 직접 확인⋅검증을 받는 방법이다. 본 연구자는 연구

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참여자에게 확인⋅검증을 받

아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였다. 두 번째 방법은 삼각 검증법

(triangulation)이다. 삼각검증법은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연

구의 타당도와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으로써(Kim, 2017) 본 연

구의 방법인 심층면담의 결과만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닌,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심층면담의 결과를 검증하고 보

완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관련기사, 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를 

확인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

정을 통해 본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였다.

2.4 델파이 분석

심층면담을 통해 도출된 피셔리나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

안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델파이 분석을 통해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델파이 분석의 연구대상은 앞서 심층면담의 연

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설문문항은 연구참여자

들의 심층면담 내용을 범주화한 내용을 토대로 피셔리나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여 구성하였다. 일반적인 델

파이 분석은 설문조사가 2회 혹은 3회 이루어지지만, 심층면

담을 통해 구조화된 설문을 제작할 수 있었던 본 연구는 1

회의 설문조사만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3. 피셔리나 개발의 필요성

해양레저에 대한 수요증가로 인해 낚시어선과 요트를 비

롯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

나 이를 수용할 시설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삼면이 바다

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선사시대부터 어업이 주요 생업으

로 자리 잡았고, 이로 인해 자연스레 지정학적 이점을 가진 

요충지에는 어항이 자리 잡고 있다. 리아스식 해안으로 해

안선이 복잡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기존의 어항이 아닌 새로

운 지역에 마리나를 개발하기에는 비용적인 문제를 포함한 

여러 문제가 산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주요 방안은 피셔리나 개발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피셔리나 개발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해양레저 선박의 증대로 인한 포화상태

2000년대에 들어서며 국민소득증가와 주5일 근무제 도입 

등 사회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국내 해양레저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과거 해수욕과 낚시로 대표되던 해양

레저 활동 역시 요트, 보트, 수상스키 등 모험적이고 스릴을 

느낄 수 있는 활동으로 다양화되고 있다(Kim, 2012). 이중에

서도 블루오션이라 불리는 요트산업은 강력한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주목받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Hyun, 2012). 실

제 국내 수상레저 조종면허 취득자는 2017년 이후 대부분 

20,0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대수

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기준 31,503척으로 나타났

다(Korea Coast Guard, 2021). 

이와 같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제트스키를 포함한 소형

보트의 경우 트레일러를 이용해 개인 사유지에 보관이 가능

하나, 중형 이상의 모터보트, 세일링 요트, 낚시어선 등은 별

도의 계류시설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증가에 따라 국가에서는 2010년부터 10년 주기로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마리나 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37개소의 마리나에 계류할 

수 있는 선석의 수는 2,403선석(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20)으로 31,503척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모두 수용하기에

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Kim and Hong(2006)의 연구에 제

시된 국내 보관장소별 해양레저기구 분담률을 적용시켜 보

면 마리나에 11,499척, 항만⋅어항에 7,277척 총 18,776척이 

해상에 계류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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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불법적으로 계류장을 이용하거나, 해양레저 선박을 

곳곳에 방치하는 등의 여러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해양레저 급증 안전은? "저리가" 바다서 싸움도>

이곳은 수상 오토바이 불법 계류가 문제입니다. 해양

레저사업장의 계류장에 차를 무단 주차하듯 수상오토

바이를 묶어놓고 가버리는 겁니다(Ahn, 2019).

<제주시 애월읍 가문동 포구서 방치된 레저보트 침수>

26일 오후 3시 35분께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가문동 

포구에 오랫동안 방치된 레저보트가 침수됐다. 제주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가문동 포구에 계류 중인 

레저보트(모터보트, 0.96톤)가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

수됐다(Kim, 2021).

이렇듯 부족한 계류시설로 인해 갈 곳을 잃은 해양레저 

선박은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나라에 비해 해양레저 선진국으로 볼 수 있는 일본을 보면 

그 문제를 더욱 명확히 느낄 수 있다. 일본은 1974년 항만법

에 마리나 규정을 도입하여 시설을 확충하여 왔으나, 시설 

부족 및 해양환경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수준의 문제로 

1980년대부터 불법계류와 방치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다(Kim, 2011).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마리나와 피셔

리나 시설이 확대되어 일부 문제는 해소되었으나, 아직까지

도 이는 일본의 주요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日 '불법 방치' 레저 보트 수만 척...지자체 '전전긍긍'>

국토교통성 조사 결과 전국의 레저 보트 17만8천 척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8만8천 척이 불법 계류 상

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법 계류 

선박을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지만 천문

학적인 처리 비용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

니다(Choi, 2015).

일본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리나 혹은 피셔리나와 같은 

제반 시설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일본과 같은 불법계류에 

의한 방치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Kim, 2011). 따라

서 이와 같은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반 

시설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3.2 경제적인 건설의 가능성

앞서 나타난 바와 같이 늘어나는 해양레저선박의 증가로 

인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제반 시설의 확충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지한 정부에서는 2010년 「제1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제2차 마리나항

만 기본계획」을 내어놓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마리나 개발의 경우 적절한 입지선정의 어려움, 막

대한 투자비용, 환경적 측면 등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Yang, 2011). 그러나 마리나와 비교해 피셔리나는 개

발비용의 절감, 입지선정의 용이함, 기존 자원 활용의 극대

화와 같은 여러 경제적인 이점이 존재한다(Yang, 2011).

국토 면적이 넓은 해양레저 선진국은 마리나 개발을 늪지

나 습지대를 이용하여 개발한다(Kim, 2020). 그러나 우리나

라는 국토의 면적이 좁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나, 

마리나 개발의 적지에는 이미 항만이나 어항이 위치해 있

다. 이에 항만이나, 어항이 없는 지역에 마리나를 개발하여

야 하지만 이와 같은 지역은 마리나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립, 방파제 설치 등 여러 시설적 투자가 필

요하다. 이는 자연스레 마리나 개발 비용을 높이는 현상으

로 나타나고, 이로 인해 높아진 개발비용은 사업이 좌초되

는 주요한 원인으로 발현되고 있다.

<진하 거점형 마리나항 개발 좌초 위기>

해수부 계획에 따르면 진하 마리나항만은 556억원의 

사업비(국비 98억, 지방비·민자 458억)로 울주군 서생

면 진하리 회야강 하구 17만2600㎡에 300척(해상계류 

150척, 육상보관 150척) 규모로 계획돼 있다. 그러나 

실제 사업비는 이보다 훨씬 늘어난 700억원 가량으

로 추정되고 있다(Shin, 2014).

이처럼 많은 사업비가 필요한 마리나 개발 사업에 비해 

피셔리나 개발은 기개발되어 있는 어항의 공간을 함께 공유

함으로 인해 방파제를 포함한 추가적인 구조물의 설치 규모

가 작다(Kim and Hong, 2006). 이는 개발비용 절감의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여 사업운영에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어항이 위치한 곳인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

추어져 있어, 입지선정이 용이하고, 기존 자원을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갖추고 있다(Yang, 2011). 해

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마리나 개발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

적인 여러 문제를 고려하였을 때, 피셔리나 개발은 경제성

을 확보한 확실한 대안이 될 것임이 틀림없다.

3.3 어촌경제의 활성화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

두되고 있다. 여러지역 중 특히 어촌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

는 더욱 심각하다. 전망에 따르면 현재 431개소의 어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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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342개소는 50년 후 소멸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나타났다

(Park et al., 2019). 실제로 어촌현장을 방문해 보면 어업에 종

사하는 사람은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층이나, 외국인 노동

자가 종사하고 있다. 이는 어촌사회의 전망이 더욱 불투명

할 것임을 나타내는 단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현재 종사하

는 고령층이 더는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기 힘든 상황이 발

생하면 선사시대부터 주요한 생업으로 자리잡아온 어업은 

그 명맥의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실제로 어촌사회

를 방문해 보면 어업활동을 영위할 인적자원이 없어 운영되

지 않는 선박이 부지기수이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로 연명

해온 어업은 코로나19 펜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더욱 큰 타

격을 입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사라진 어촌…오징어 풍년에도 고깃

배는 뜰 수 없었다>

어촌의 일손 부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고령화와 

어가인구 감소로 지역소멸이 가속화한 어촌에서 고

기를 잡거나 양식장을 돌보는 인력은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층이다. (중략)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던 

노동력도 올스톱됐다. 육지 제조업에서 몸값을 높게 

불러 어업 외국인 노동자를 빼가 인력난에 폐업하는 

어민도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어촌에 남긴 상흔

이다(Yoon, 2021a).

이로 인해 어촌사회는 불황에 접어들고, 여러 유휴시설이 

생겨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어촌에는 

어선안전수용률이 100 %를 넘어 상당한 여유를 갖고 있는 

어항들이 많이 있다. 이런 곳을 피셔리나로 개발할 경우 어

업인의 소득 다양화를 통한 어촌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 등에는 어촌 자체적인 피셔리나 조성으

로 소득을 올리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Kim and Hong, 2006).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계류비 이외에도 관리비, 부대시설

의 활성화를 통해 수입의 다양화 방안을 강구하면 낙후되어

가는 어촌사회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4. 피셔리나 문제점

앞서 제시된 필요성들을 인지함에 따라 국내 해양레저산

업 전반에서도 여러 피셔리나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대부

분의 피셔리나는 소규모어항을 중심으로 지자체 주도하에 

개발되어 민간에 운영권을 부여하여 운영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어민과 레저선박 이용자 간의 갈등을 비롯한 

여러 문제가 산재하고 있다(Kim, 2020). 이는 피셔리나 활성

화의 저해요인이자, 국내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후퇴시키

는 부정적인 영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피셔리

나 이용 및 운영에 관여된 이해관계자들의 심층면담을 통해 

제시된 문제점을 델파이 분석을 활용하여 중요도를 살펴보

고, 그에 대한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자 한다.

4.1 피셔리나 문제점의 중요도

심층면담을 통해 총 세 가지 피셔리나 문제점이 도출되었

다. 도출된 피셔리나 문제점에 대한 중요도를 조사하기 위

하여 델파이 분석을 시행한 결과 Table 2와 같은 결과가 도

출되었다.

Issue M SD Rank

The conflicts with fishermen and 
leisure ship users

4.40 0.82 1

The financial difficulties 4.35 0.59 2

The shortage of infrastructure 4.30 0.47 3

Table 2. The importance of fisherina problem

1순위는 어민과 레저선박 이용자 간의 갈등, 2순위는 재

정적 운영의 어려움, 3순위는 인프라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델파이 분석을 통해 도출된 중요도에 따라 피셔리나의 문제

점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4.2 어민과 레저선박 이용자 간의 갈등

피셔리나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원래 어항이라는 공간을 

피셔리나로 개발함에 따라 발생하는 어민과 레저선박 이용

자 간의 갈등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피셔리나는 항내 어

항구역과 유선구역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시설로써 하나의 

입출항로를 사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어민들은 비교적 

고가의 레저선박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요트 같은 것은 가격도 비싼데 사고가 날까봐 걱정

들을 많이 하시지. 부딪히면은 우리만 손해니깐. 우

리는 항이 작아서 서로 조심만 하면 충돌은 피할 수 

있지만, 사람들 생각은 안그렇거든. (B)

이게 들어오니깐 너무 위험해. 이게(피셔리나) 들어

오니깐 오토바이(제트스키)도 다니고, 그 오토바이

(제트스키) 타는 사람들은 너무 빠르게 달리니깐 너

무 위험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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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 타는 사람들이 운전하는 기술이 못 미더운 것

도 있지요. 우리는 이게 업이다 보니 매일 배를 몰지

만, 이 사람들은 어쩌다가 한번씩 몬다 이 말이죠. 그

러니깐 이 사람들 운전하는걸 보면은 내가 아찔아찔

할 때가 많아요. (D)

어민들은 피셔리나 운영과 관련하여 레저선박과의 안전

사고에 대해서 가장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다. 이는 

Kim(2020)의 연구에서 나타나듯 어민들이 해양레저선박과의 

공존 시 가장 우려하는 사항이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어선

과 레저선박과의 충돌사고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오륙도 인근 해상, 야간에 어선-레저보트 충돌 ... 3명 부상>

부산해양경찰서는 4일 오전 0시 41분경 오륙도 남동

방 4.6 km 해상에서 5.61톤 어선과 2.9톤 레저보트가 

충돌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신고를 받고 연안구조정, 

출동함정 등 경비세력을 급파했다. 당시 어선에는 4

명, 레저보트에는 3명이 타고 있었다. 충돌로 인해 

레저보트에 타고 있던 승선원 1명이 종아리 찰과상, 

2명은 허리와 목 통증을 호소하는 부상을 입었다

(Yoon, 2021b).

<제주해상 모터보트-선박 ‘쾅’...인명피해 없어>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후 4시 55분쯤 제

주시 애월읍 애월항 북서쪽 1.8 km 해상에서 어선 A

호(9.77톤/연안복합/제주/승선원15명)와 수상레저기구 

B호(1.22톤/모터보트/승선원1명/경유10L)가 충돌했다

(Choi, 2021).

이러한 사고의 발생은 어민들로 하여금 해양레저 이용객

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배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그리고 레저선박 운전자의 불안한 운항기술 역시 문제

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해상에서의 레저선박 운전은 육상 

운전에 비해 접할 기회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조종면허 취득 시 보다 높은 평가의 잣대를 적용할 필요성

이 있으나, 현행 법률상으로는 합격 기준만을 충족할 시 면

허를 발급하여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셔리나 운영에 나타나는 갈등은 어민에게서만 나

타나는 것이 아닌, 레저선박 이용자에게서도 나타났다. 피셔

리나는 오랜 시간 어항으로 이용되던 시설을 레저선박과 공

유하는 다기능 어항으로 바꾸어 활용되는 시설로써 어업행

위의 거점적 역할을 수행하던 시설이다. 이로 인해 어항 주

변 해역은 피셔리나 조성 이후에도 어로행위의 터전으로 이

용되고 있었다.

우리가 이용하는 이 시설이 원래 어항이라 우리는 

대부분 어민들을 이해하고 잘지내려고 노력을 엄청

해요. 그런데 항 밖으로 조금만 나가면 양식장이나, 

어장이 있어서 배를 운항하기에 너무 힘들어요. 이게 

정리된것도 아니고 어지럽게 되어 있어서 운행할 때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어망이 스크류에 걸

리니 입출항 할 때 스트레스가 말도 못해요. (F)

이 전술과 같이 실제로 항 외부로 나가보면 어장과 양식

장이 어지럽게 되어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레저선

박의 운항을 어렵게 하는 요소이자, 어선의 운항에도 부정

적 영향을 미친다. 이는 안전사고 발생의 장기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 편의와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4.3 재정적 운영의 어려움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전국 운영 중인 마리나 

현황에 따르면 총 37개소의 마리나 중 10개소가 피셔리나 

형태로 운영 중이다(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20). 이

들 중 6개소가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고, 제2차 마리나 항만

계획에는 집계되지 않았으나, 최근 경북 포항에서 신규로 

한곳의 피셔리나가 어촌계에서 추가적으로 운영 중이라 현

재 국내에는 총 7개소의 피셔리나가 민간에서 운영 중이다.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곳도 운영에 부담은 있겠으나, 마

리나에 비해 적은 선석만이 계류가능한 피셔리나에서 계류

비만으로 민간에서 운영하기에는 재정적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몇몇 마리나의 

경우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피셔리나 존립에 의문을 제기

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이거(피셔리나) 운영이 쉬운게 아니야. 시에서 받는 

지원금도 없이 이용자들 계류비로만 운영하니깐 수

도세, 전기세 내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남는

게 없어. 피셔리나 들어오고나면은 별도의 관리 인력

도 필요한데 그사람 인건비도 못주는 형태야. (A)

운영자들이 피셔리나 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움

을 토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정부분이죠. 소규모 

마리나(피셔리나)다 보니 계류비를 받아서 운영하기

에는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이미 운영권을 그쪽에 넘긴 상태이다 보

니 별도로 지원은 어렵구요. 주변 사례를 보아도 지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것도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고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도 민간에서 

운영을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안된다면 곤란하죠.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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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 피셔리나를 위탁 운영할 경우 최소한의 수익이 

발생하여야 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운영 중인 피셔리나는 대부분 적자를 면

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에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수익이 발생되어야 그 수익금을 토대로 시설을 유

지, 발전이 가능하나, 현재의 구조로는 피셔리나의 퇴행이 

명확해 보인다. 피셔리나보다 규모가 큰 마리나 사업이긴 

하지만 서울마리나의 부도 사례(Cha, 2013)를 참고할 때, 피

셔리나의 수익구조 재편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마련

이 시급히 요청된다.

4.4 인프라의 부족

과거 마리나는 yacht harbor로 그 의미가 한정되어 사용되

었으나, 최근에는 해양레저선박을 계류⋅보관하기 위한 수

역시설 뿐만 아니라 호텔, 레스토랑 등을 포함한 복합 레저 

문화공간으로 통칭된다(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15). 

피셔리나는 어항의 역할도 수행하는 복합시설이므로 마리

나와 같은 대규모의 시설은 필요하지 않더라도 레저선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인프라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

나 피셔리나 이용자들은 부족한 인프라에 대한 아쉬움을 나

타냈다.

외부 마리나에 비해 조금 저렴한 비용은 장점으로 볼 

수 있지만, 기본 시설이 너무 부족한게 사실이에요. 

급유시설도 없고, 수도도 여러 사람이 사용하면 수압

이나, 이런 부분이 아쉽구요. (중략) 우리 항(피셔리

나)은 작아서 주변에 수리시설을 찾기도 힘들어요. 

작더라도 수리시설이 있으면 어선도 좋고 저희도 좋

을 텐데… (E)

후포는 마리나를 엄청 크게 짓더라고. 계류장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게 들어온다는데 우리도 그정도는 아

니더라도 여기(피셔리나)에 그런게 작게나마 들어오면

은 이용자도 좋고 우리 어항 경관도 좋아지고 좋을 것 

같은데 이거(계류시설)만 들어온게 너무 아쉬워. (B)

마리나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 계류⋅수역시설, 클럽하

우스, 주차장, 상하가 시설, 육상보관시설, 보트 작업용 시설

(급유, 전기, 급수, 수리, 세정 시설)이 필요하다(Kim and 

Hong, 2006). 이는 마리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써 피

셔리나 운영에도 필수적인 시설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피

셔리나는 이러한 시설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

다. 이는 피셔리나 계획단계에서 올바르게 추진되어야할 사

항으로써 향후 개발될 피셔리나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서

는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낙후된 어촌의 새로운 

수익 사업으로의 발전을 위해 영리사업 추구를 통한 지역경

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의 다양성 확대 방안 모색

이 필요하다.

5. 피셔리나 활성화 방안

앞서 제시된 문제점을 기반으로 전문가 심층면담을 통해 

피셔리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결과는 델파이 

분석을 통해 중요도를 알아본 후, 관련 문헌(선행연구, 보고

서,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현실적 활성화 방안으로서 타당

한지 심층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5.1 피셔리나 활성화 방안의 중요도

심층면담을 통해 총 네 가지 피셔리나 활성화 방안이 도

출되었다. 도출된 피셔리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중요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델파이 분석을 시행한 결과 Table 3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Issue M SD Rank

The formation of a consultative 
body centered on stakeholders

4.65 0.49 1

Securing the financial soundness 4.35 0.67 2

The infrastructure building 
through business linkage

4.30 0.80 3

The systematic supplementary plan 4.25 0.72 4

Table 3. The importance of fisherina activation plans

1순위는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한 협의체 구성, 2순위는 

재정건전성 확보, 3순위는 사업연계를 통한 인프라 구축, 4

순위는 제도적 보완으로 나타났다. 델파이 분석을 통해 도

출된 중요도에 따라 피셔리나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5.2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한 협의체 구성

갈등은 심리적요소 혹은 행동을 내포하는 과정에서 둘 이

상의 개인이나 집단 간 목표, 가치, 인지 등의 차이가 존재

할 때 나타나는 상호 대립적 작용을 뜻한다(Dirks and Ferrin, 

2002). 이러한 갈등의 경우 갈등 원인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

어야 갈등이 효과적으로 봉합된다. 일반적으로 대립된 가치

관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 타 집단의 갈등원인을 명확히 알

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설령 그 원인을 알더라도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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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관계자들

을 중심으로 한 협의체 구성방안이 제시되었다.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구성원간 협의가 가장 중

요해요. 그러려면 서로 소통의 장이 필요한데 그게 

부족하죠. 어업이랑 레저랑 완전히 성격이 다른 집단

이 하나의 공간에서 공존을 하는데 서로간의 소통도 

없이 갈등 해결을 바란다? 그건 접근부터가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죠. (H)

저는 협의체 구성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서

로가 원하는게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갈등을 조금이

라도 풀 수 있는거죠. 그리고 조금 더 효과적인 협의

체가 되기 위해서는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회의

와 분기마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간

담회를 개최해서 상호간의 협의성을 키우도록 하는

게 필요하죠. (J)

마리나 개발을 비롯한 어촌에서 발생하는 갈등관리 방안

으로는 이미 여러 선행연구(Kim, 2020; Kim et al., 2006; Park 

et al., 2014)에서도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 구성이 

효과적인 방안임이 구명되었다. 협의체 구성은 소수집단을 

중심으로 구성 시 그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현행 국내 운영 중인 피셔리나는 마리나에 비해 그 규모

가 작은편에 속하므로 협의체 운영이 체계적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셔리나 개발 단계에서부터 협의체를 

구성하여 개발방향, 어선과 레저선박의 운항기준 등을 규정

할 경우 피셔리나 개발 이후의 상당수의 갈등은 미연에 방

지할 수 있을 것이다.

5.3 재정건전성 확보

피셔리나 개발 이후 사업의 지속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재

정건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앞서 전술된 내용과 같이 현

재 운영 중인 피셔리나의 수익으로는 효과적인 시설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피셔리나는 마리나에 비해 시설이 

협소하고, 계류를 할 수 있는 선석의 수도 제한적이므로 단

순히 계류비만을 받아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전문가 집단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의 추가 건립을 통한 

재정건정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피셔리나라고 해서 단순히 어항이랑 계류시설만 있

어서는 안됩니다. 선석의 수가 적으니깐 마리나 만큼

의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이 필수적이지요. 수리시설도 있어야 하고, 

어촌에서나는 특산품 같은것도 판매할 시설도 있으

면 좋구요. 수리시설은 어선도 수리하고 요트도 수리

하고 하면 지역에도 도움이 되죠. (중략) 요즘 어항 

주변에는 유휴부지가 많거든요? 이걸 활용해서 주차

장이나, 글램핑장 같은걸로 하면 또 다른 수익 사업

이 될 수 있죠. (H)

관리의 주체가 어디느냐에 따라서도 수익방안이 다

르게 나타납니다. 저는 일본의 지정관리자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은 서비스의 질도 올라가고, 

수익도 많이 발생할겁니다. (중략) 그런 순환구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시설이 잘개발되는 것이 전제

되어야 하지만요. (J)

피셔리나라고 하여 단순히 계류시설에만 국한되면 수익

을 도모하기 힘들다. 계류비를 포함한 다양한 수익을 창출

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수익창출 방안은 필수적이다. 전문

가 ‘H’가 제시한 바와 같이 수리시설을과 판매시설 등 수익

을 확보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소규모의 피

셔리나에서는 여러 수익시설보다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색있는 수익모델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A 피셔리나는 수리에 특화된 피셔리나, B 피셔리나는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형 피셔리나 이런 형태로 운영할 

시 레저의 목적과 형태에 따라 여러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지역사회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피셔리나 

내 지역특산물을 판매하거나, 식음료 사업을 할 수 있는 공

간을 구축하여 지역민의 수익도 창출(Kim and Hong, 2006)하

고, 협력적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

는 낙후된 어촌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일본의 지정관리자제도의 도입 역시 피셔리나의 효

율적 운영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정

관리자제도는 일본의 지정자치법 개정 이후 관리의 대행이

라는 형태로 권한은 지자체가 가지지만, 관리를 민간에 맡

기는 형태로 이를 통해 질 높은 서비스, 유연한 대응, 관리

경비 절감 등 이용자 편리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Idei, 2006). 이처럼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 피셔리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것보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러나 민간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해양개발이 어려운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관리

자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

인 개발과 규제의 완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지정관리

자제도가 도입된다면 피셔리나의 성공적인 운영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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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사업연계를 통한 인프라 구축

피셔리나는 마리나에 비해 개발비용이 적게든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이다. 그러나 기존 어항으로 이용되던

시설의 유휴부지를 매립, 준설, 계류시설 설치 등을 하여 피

셔리나로 새롭게 개발해야 함으로 많은 사업비가 필요한 것

이 현실이다. 이 밖에도 피셔리나를 통한 수익과 질좋은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트 수리시설, 주차장, 보트 작

업용 시설 등 여러 부가적인 시설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설

이 갖추어져야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수익의 증대

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모든 개발 비

용을 지자체 예산으로만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에 여

러 전문가는 다른 사업과 연계한 피셔리나 개발 방안을 제

시하였다.

법적으로 어항 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

습니다. 저는 피셔리나가 그 사업의 일환이 될 수 있

다고 봅니다. 피셔리나는 다기능 어항이거든요. 그러

니깐 어항정비나, 균형발전 예산이나 이런 예산을 어

항정비, 피셔리나 사업에 투자하면 효과성도 높고 사

업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도 발휘된다는 거죠. (J)

지금 추진되는 어촌뉴딜사업을 봐. 이 사업도 처음 

기본 유형 중 하나가 해양레저형이였어. 이만큼 이 

피셔리나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렇게 우리 어항

을 살리기 위해서는 레저가 답이 될 수 있다는거지. 

그러니깐 이 어촌뉴딜 예산을 활용하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거지. (K)

제시된 바와 같이 효과적으로 피셔리나 개발 사업이 추진

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의 다른 사업과 연계방안을 모색하

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답이 될 수 있다. 이는 

Kim and Hong(2006)의 연구에서도 국가어항의 다기능 어항

처럼 어항 정비사업의 차원에서 국비를 들여 피셔리나 개발

의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국가

균형발전예산을 이용하여 피셔리나를 조성된 사례도 있어 

현실성 있는 사업 연계방안으로 판단된다.

또한, 2019년부터 시행된 어촌뉴딜300사업과 연계한 피셔

리나 개발 방안도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어촌뉴

딜300사업은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

대화하고, 자연경관, 문화유산, 지역특산물 등 어촌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어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21b). 이 어촌뉴딜300사업

은 시행 초기 4가지 사업유형을 토대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 중 주요 사업유형이 해양레저형으로써 사업을 특화하는 

형태로 소규모 레저선박 계류시설 확충이 주요 사업 방향으

로 안내되었다(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18). 이후의 

사업에는 4가지 사업유형의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많은 선

정지역이 해양레저형 사업을 접목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어촌뉴딜300사업의 사업대상지는 

모두 선정되어 새로운 선정지역 신청시 피셔리나 형태의 사

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현재 선정지역 

중에서 많은 선정지역이 사업의 세부 지침에 따라 20척 미

만의 레저선박 계류시설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들 

지역을 기반으로 피셔리나의 성공모델을 만들 경우 국내 해

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5.5 제도적 보완

협의체 구성은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해결 방안이 더 효과

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

다. 앞서 제시된 레저선박 이용자들의 운항기술 부족과 어

지러운 어장 및 양식장의 정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보완방

안이 제시되었다.

해상은 육상처럼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없어요. 그

런데 지금 조종면허는 별도의 교육이수시간 없이 필

기, 실기 점수만 만족하면 취득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어요. 이건 잘못된거죠. 해양에 대한 적응도 

없이 면허를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한

폭탄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러니깐 지금 면제교육

을 통해 발급되는 2급이나, 요트면허의 형태로 운영

하는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이 면제교육에

도 별도의 시험은 필요하다 보구요. 그래야 안전한 

해양레저활동이 가능해지죠. (I)

우리나라는 양식장이나 어장이 많기 때문에 이게 마리

나하는 사람들한테는 위험요소야. 우리나라 양식장은 

뭐냐하면 너무 꼬불꼬불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를 해 줘야 돼. 이 어장들을 딱딱 정리시켜서 배

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줘야해. 그러면 본

인(어민)들도 어업행위를 하기 좋다는거야. 그러니까 

서로간의 윈윈을 위해서는 국가적으로는 그런 구역을 

다시 설정해서 정리를 해줘야 한다는 거지. (K)

앞서 문제점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레저선박 이용자들의 

부족한 운항기술은 조종면허 취득의 허점으로 인한 결과라

는 것이 다수의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으로 나타났다. 실제

로 현행 조종면허는 별도의 연수시간 없이 각 면허종류에 

따라 부여된 합격 점수에 도달할 경우 면허를 발급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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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Korea Coast Guard, 2022). 이외에도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 

제14조, 시행령 제7조에 의해 면제교육 지정교육장에서 2급 

조종면허는 36시간, 요트조종면허는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

면 시험 없이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2022a). 이러한 제도는 수상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의 

발급되는 면허제도로서는 허점이 많은 것이 주지의 사실이

다. 이러한 문제에 기인하여 안전한 해양레저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현행 면허제도의 강화 및 보완이 필요하다. 수상

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조종면허제도는 현행 

면제교육의 교육 이수시간을 모든 자격취득자에게 의무 교

육의 형태로 변화되고, 면제교육 없이 모든 면허제도는 교

육이수 후 시험을 통해 취득하는 방안으로의 변화가 필요하

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해양레저 활성화의 저해

요인이 될 소지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문제를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해양레저 활성화와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

의 영위라는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적절한 타협적 

제도가 필요하다.

한편, 어촌전문가 ‘K’가 제안한 바와 같이 국가 주도의 어

장, 양식장 정비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어장법 제14

조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

을 집행하면 시행(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2022b)하여

야하나, 현실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장, 양

식장 정리는 청정해역을 가꾸고 보전하는 첫걸음이다. 뿐만 

아니라 안전한 어업활동과 해양레저를 영위하기위해서 필

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어장법 제14조

를 근거로 하여 전국적인 어장, 양식장 정비사업을 통해 해

상 환경의 정리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이와 같은 제도적 보완이 더 큰 효과를 양산하기 위해서는 

해상안전 인프라 구축이 함께 이루어지면 그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안전한 해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항로표지 설비를 확대하고, IT 기술을 활용하여 어항 및 

항로 주변 첨단 안전화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6. 결 론

본 연구는 피셔리나 개발의 필요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

여 피셔리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피셔

리나 개발의 필요성과 현 실태의 문제점에 따른 피셔리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문

헌분석과 심층면담, 델파이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문헌분석을 통해 도출된 피셔리나 개발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레저 선박의 증대로 인한 포화상태, 

둘째, 경제적인 건설의 가능성, 셋째, 어촌경제의 활성화로 

나타났다.

피셔리나 개발의 필요성으로 인해 국내에도 여러 피셔리

나가 개발되었으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

다. 심층면담과 델파이 분석을 통해 도출된 피셔리나 문제

점의 중요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민과 레저선박 이용자 

간의 갈등, 둘째, 재정적 운영의 어려움, 셋째, 인프라의 부

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심층면담과 델파이 분석을 통해 도

출된 피셔리나 활성화 방안의 중요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 구성방안, 둘째, 재정건전

성 확보방안, 셋째, 사업연계를 통한 인프라 구축방안, 넷째, 

제도적 보완방안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일상회복의 기점

에 와있는 현시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지금은 해양레저산업

의 도약에 있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회

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해양레저산업의 발전방안을 강구

하는 것은 해양레저산업의 도약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일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레저산업의 거점적인 역할을 수행

할 시설이 필수적이다. 현시점에서 피셔리나는 개발의 현실

성과 타당성을 갖춘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향후 

해양레저산업의 성장에 있어 밑거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낙후된 국내 피셔리

나 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해양레저산업의 활성

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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